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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가족건강성이 군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직업군인의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 구조모형 경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직업군인 48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모
형,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군인 전체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효과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조직효과성에 매우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 모두에서 가족건강성과 임파워먼트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과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 모두가 높았으며, 별거하
는 집단의 경우는 가족건강성과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가족건강성과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것이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더 높은 

조직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어 직업군인의 가족동거 및 가족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fessional soldiers' family healthines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military and test for any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modeling path caused by 
the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lived with their families or not. Data were collected
with a self-administered survey distributed to 480 professional soldiers after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data collected were then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family healthiness of all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i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ia empowerment and that family healthiness was a variable 
with a very large explanatory power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oth family healthiness and empowerment had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solders that were living with their families and those who lived 
separately from their families. The levels of family healthiness,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ll high among the professional soldiers that were living with their families and all low among those who were not.
Increasing the family healthiness and empowerment was found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ll of
the models, and a highe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ould be expected from professional soldiers living with their
families. These findings led to a proposal that various plans should be prepared to help professional soldiers live with
their families and provide them with family welfare support. 

Keywords : empowerment, family healthiness, living with the family, multi-group analysi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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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조직들은 모두가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군 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군 
조직은 구조적으로 임무 완수의 절대성과 상하 신분 계

층 및 위계서열의 엄격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조직과

는 다른 점을 가진다[1]. 그러므로 군 조직의 효과성은 
일반조직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군 조직의 임무 완

수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장비나 전략의 발전도 중요하지

만 결국 장비를 조작하고 상황에 따른 적시 적절한 전술

을 구사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군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직업군인과 군인가
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군 전투력과도 직결된

다[2]. 군의 엄격한 규율 준수 및 가족과 분리된 근무, 작
은 이동과 심야 근무, 출동 등은 직업군인과 그의 가족으
로 하여금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파
병 미군의 경우 가족이 별거하게 되면 아내의 스트레스

가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 파병 혹은 장기간의 
훈련으로 인한 별거는 군인 가족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4].
군 간부의 장기복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

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훌륭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5]. 군인가족은 주말부부가 많으며, 일반 가
구의 10배를 차지하고, 대체로 계급이 높을수록 주말부
부 비율이 높다[6]. 무엇보다 전체가족과의 동거는 직업
군인의 직업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7]. 주말부부 
등 비동거 가족 형태의 사람들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

고[8], 직업군인의 직장, 가정 갈등 원인에 대한 연구에
서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갈등이 적다[9]. 이러한 가족건
강성과 함께 군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

한 매개요인으로 직업군인의 임파워먼트가 강조되고 있

다[10,11]. 임파워먼트는 새로운 업무 및 방식의 장려정
도, 업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 실무자의 재량권 정도
와 높은 상관이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가족건강성과 임파워먼트

의 증진을 통하여 군의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군인의 가족건강
성과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
고, 임파워먼트가 가족건강성과 조직효과성 간에 매개역

할을 하는지와 가족동거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

해 직업군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조직 연구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효과적인 조직을 만

들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며, 궁극
적인 관심은 조직 효과성의 극대화이다[13]. 조직효과성
은 조직이 결정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가는 

현상이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끼

고 역할과 직무에 몰입 하고 헌신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4, 15]. 군 조직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평상시의 조직효과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16]. 군인가
족에 대한 연구는 군 조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 군 전투력과도 직결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

다[2]. 직업군인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배우자(43.3%), 부모(31.9%), 친구
(5.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군 조직에서 가족의 중요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또한 구성원
의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갈등 상황은 

개인과 가족, 직장상사, 직장동료, 그리고 조직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체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17]. 조직이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느끼는 근로자의 경우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8-20], 가족에 대한 지원
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태만, 결근, 이직까지 이
르게 되며 조직 안에서 직무수행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

국은 효율성 및 성과가 낮아진다[21]. 더불어 군 조직의 
가족동거여부가 일과 가정의 갈등에 영향을 주며[7,9], 
직업군인이 가지는 직업과 가정이라는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전체가족의 동거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이나 집단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

을 가지게 되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22], 대
상은 성장과 자유를 위한 잠재력, 재능, 능력, 기술, 자원
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23]. 임파워링 된 조직의 핵심
적인 활동은 기술 및 자신감 구축, 긍정적인 자세 변화, 
임파워먼트의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도

입, 공정한 보상제도, 정보의 제공 등이다[24]. 가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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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임파워먼트 요인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구성원의 

임파워먼트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건강성을 함양

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25]. 
직원의 임파워먼트가 조직 관리의 효과성과 혁신을 

가져오며[26], 조직구성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도록 하고 조직효과성에 대해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으

며[27], 임파워먼트가 조직 구조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성과 간에도 매개역할을 한다[24]. 변혁적 리더십과 조
직유효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으며[29], 초급간부의 임파워먼트의 수준은 이
들의 직무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10], 이는 
조직의 성과 및 효과성에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11].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가족건강성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2. 가족건강성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임파워먼트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건강성과 조직효과
성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 가족건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과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에 사용된 가족건강성,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
의 주요 특성과 변인들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변인의 신뢰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가족건강성
과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하였다. 가족 동거에 따라 가족건강성,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의 측정모형 간 경로계수의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간 차이검증 시 통계적 유의성

이 제공되는 와 CFI, TLI, RMSEA등을 함께 제시하
였다. 

3.2 측정변인 

설문측정은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

단된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조직효과성에는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부사관
에게 필요한 조직시민행동[11]을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
하였으며 Cronbach’s⍺는 .956이었다. 가족건강성에는 
가족유대와 문제해결을 포함하였고[25],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Cronbach’s⍺는 .966이었다. 임파워먼트는 의미
성과 자율결정권 영향력을 포함하였으며[11], 총 12문항
으로 Cronbach’s⍺는 .911이었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 국방부의 연구 승인을 거쳐 2015년 8월부
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육․해․공․해병대 각 120
명씩 총 480명의 직업군인에 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3,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20명이었다. 설문조사는 부대에서 일괄적으
로 조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지 중에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하고 유효
한 설문지 453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직업군인 453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 412 
(90.9%), 여성 41명(9.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266명(58.7%), 30대 120명(16.5%), 40대 55명(12.1%), 
50대 12명(2.6%)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 157명(34.7%), 대학교 재학 97명(21.4%), 대학졸업 
189명(41.7%), 대학원 이상 8명(1.8%)으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상관

관계

주요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

를 확인하였으며 왜도 값 -.186∼-.427, 첨도 값 -.390∼
-.653의 범위에 분포하여, 모든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
성이 가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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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동거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임파워먼트(별거, M=3.77, 동거, M=3.91, t=-2.283, 
p=.023)와 가족건강성(별거, M=4.01, 동거, M=4.20, 
t=-2.928, p=.007), 조직효과성(별거, M=3.80, 동거, 
M=3.97, t=-2.689, p=.004) 모두에서 동거 집단이 별거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효과성과 임파워먼트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r=.721), 조직효과성과 가족건
강성도 정의 상관관계(r=.694), 임파워먼트와 가족건강
성 역시 정의 상관관계(r=.60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분석결과 분산팽창요인(VIF)의 경우 1.586, 공
차한계(TOL)는 .631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main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distribution 

M
(SD) S K

M
t

cohabit separate 

Empowerment 3.83
(.646) -.204 -.390 3.91 3.77 -2.283

**

Family Healthiness 4.09
(.693 -.427 -.653 4.20 4.01 -2.928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3.87
(.679) -.186 -.442 3.97 3.80 -2.689

**

4.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 223.295(df=42), 
CFI= .961, TLI= .949, RMSEA= .098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임파워먼
트, 가족건강성, 조직효과성의 관계구조를 단일모형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χ2=901.501(df=109), CFI=.937, TLI=.911 RESEA= 
.061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구
조모형의 적합성 검증되어 연구 모형을 통해 직업군인의 

조직효과성이 임파워먼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

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임파워
먼트가 증가할수록 조직효과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에 대
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1,2,3은 모
두 채택되었다.
앞선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임파워먼트가 가족건강성

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에 대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Z=8.275(p<000)로 
가족건강성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에 이르는 매개경로
에서 구해진 검증치 Z값이 임계치인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연구가설4는 채택되었다. 

Table 2. Measurement model parameter estimates

B S.E.  C.R.

Empowerment ← 

Family Healthiness .583 .042 .696 13.937*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Empowerment
.717 .069 .638 10.456*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amily 

Healthiness
.277 .047 .294 5.898

***

4.4 가족동거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직업군인의 동거여부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 차이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의 비교를 위
해서 측정 동일성 제약과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쳤으며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별거: (N=193)=136.883, CFI= .950, TLI= 

.963, RMSEA= .095, 동거: (N=256)=150.280, CFI= 

.932, TLI= .949, RMSEA= .118).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the model
separate cohabit

B S.E.  B S.E. 
Empowerment 

←Family Healthiness .594 .053 .693 .660 .064 .690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mpowerment
.693 .086 .625 .707 .089 .652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amily Healthiness
.300 .064 .316 .270 .075 .261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에 대

한 요인 적재치가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수 

추정을 통해 형태동일성의 적합도(=287.200, CFI= 
.957, TLI=.942, RMSEA=.075)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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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측정 동일성(=293.455, CFI=.957, TLI=.948, 
RMSEA= .071)은 형태 동일성과 비교했을 때, TLI와 
RMSEA값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은 성립되
었다(ΔTLI=.015, ΔRMSEA= -.004). 이는 동거 집단과 
별거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이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모형 동일성이 동거 집단과 별거 집단에서 검증

되었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
증하고, 동거 집단과 별거 집단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차
이를 비교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 적재
치를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결과, 조건에 부합되는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294.266, CFI=.958, 
TLI=.950, RMSEA=.069). 또한, 동거 집단과 별거 집단 
사이에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294.222, CFI=.957, TLI=.948, RMSEA=.070) 
3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
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변하지 않았다(Δ
TLI=.002, ΔRMSEA=.001). 

Table 4. Comparison between groups of models living 
together whether equivalent restrictions

ΔDF Δ (p) ΔTLI 

Empowerment
← Family Healthiness 2 .041(.979) -.002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Empowerment 2 .815(.665) -.001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amily Healthiness 2 .738(691) -.001

임파워먼트에서 조직효과성에 대한 경로(Δ=.815, 

p=.665), 가족건강성에서 조직효과성에 대한 경로(Δ

=.738, p=.691), 가족건강성에서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경로(Δ=.041, p=.97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즉 본 모형은 동거집단과 별거집단의 차
이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동거 집단과 별거 집단 모두

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임이 검증되었으며 가설5는 채
택되지 않았다. 

Fig. 1. Factors enemies wit and path coefficient equality 
constraint model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가족건강성을 독립변수로, 군
의 조직효과성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직업군인의 임파워
먼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 가족동거 여부에 따른 구조모형 경로의 차이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연구 승인을 거친 육
해공해병대 간부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에 근거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즉, 가족건
강성이 높으면 직업군인의 조직효과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
어지며 가족문제는 군 전투력과도 연결된다는 연구[2, 
18-20]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임파워
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채택되었

다.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일수록 직업군인의 임파워먼트
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셋째. 임파워먼트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도 
채택되었다. 이는 직업군인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조
직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5,30]. 넷째, 가족건강성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4도 채택되
었으며 부분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조직효과성을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6,27].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은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가족의 
관계는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별거와 동거집
단 모두 가장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여 



직업군인의 가족건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 매개효과와 가족동거 여부별 다집단 분석-

151

결국 보이지 않는 전투력 손실로 다가오게 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직업군인이 가지는 직업과 가정이라는 양 측

면을 고려해 볼 때 전체 가족의 동거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7,9].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직업군인의 조직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지

원센터인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육군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군인가족을 자원봉사형

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직업군인에 대한 임파워링 프로그램과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등 민간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을 중심으로 EAP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구성원과 가
족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임파워링, 효과성 측정 등을 위
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군 조직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입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 직업군인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보다 확대하기 위
해 군부대의 현실에서 조직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대상을 

포함하려는 연구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
과 한계점을 고려한 보다 진일보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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